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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아려도 아름답고
그리움은 괴로워도 행복하다고
어디선가 읽었던 구절이 새삼 떠오릅니다.

낼모레면 어언 나이 70을 바라보니
이젠 초등학교 시절의 순수했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점점 희미해 짐에
가슴은 철렁해지고
눈시울은 뜨거워지기만 합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추억들의 잔재가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지금 교무실동이 있는 곳 복도에는
외부와 차단되는 담이나 창문이 없는
기둥으로만 되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어
한주는 오전반, 다시 또 한주는 오후반으로
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있지요.

당시 저는 조리면 오산리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조리면 덕암초등학교보다는
좀 더 큰물인 광탄에 신산 초등학교를 다니라고 해서
어떤 때는 걸어서도 다니고
또 어떤 때는 지금의 오백원 은색동전만 한 크기의
5원을 내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지금은 없어진 미군부대( 그 당시 사사부대) 뒷길
논두렁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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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무꽃이 노랗게 피어서
나비들이 많이 날아들었는데
하루는 노랑나비 한 마리가 꿀 따는 것보다는 
학교 가는 저랑 놀고 싶다고 얼마나 보채던지...
그만, 어린 나이에 그 유혹에 넘어가
학교를 땡땡이 친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런 땡땡이 칠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영화처럼 아름다운 영상 속의
주인공이었던 저를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개근상의 의미가 없겠지만
6년 개근에 그날 하루 빠진 정근상을
졸업식날에 학년대표로 나가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등상도 아니고 정근상대표가
왜 그리도 부끄러웠던지... 
그렇잖아도 아주 내성적인 내가
상 받으러 나간 단상에서 고개도 한번 못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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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만 받고 내려온 기억이
몽실몽실 피어올라 입꼬리가 실실 올라갑니다.

봄가을로 가는 소풍날은 또 어땠게요?
소풍 며칠 전부터 잠 못 이루며
제발 비야 오지 말아라... 
하느님 비 오지 말게 해 주세요....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도 했었는데

해님 방긋 웃어주던 소령원 소풍날엔
차 한 대만 지나면 먼지가 연기처럼 폴폴 날리고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
신작로를 따라 마장리 고개를 넘어
먼지구댕이 속으로 걸으면서도 
그저 좋다고 하하 호호 친구들과 함께 웃던
그날이 최고의 날로 행복했던 일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그리 먼 길을
힘들다는 생각이 단 1도 없이
그리 잘 걸어서 다녀왔는지
참으로 신통방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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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월요일마다 하는 조회시간!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함께 목청껏
불렀던 애국가와 교가의 제창!

특히 교가를 부를 때는 애국가보다 훨씬
가슴이 벅차오르는 학교사랑의 애교심을
담뿍 담아 부른 적이 많기도 했지요.
지금도 교가를 입속에서 웅얼거리면
가슴이 뭉클해지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팔십 리 수도 서울 등에 지고서 ♪
푸른 산 맑은 내를 가슴에 안고 ~♬
아름다운 우리 고장 향기 마시며 ♪
몸과 마음 닦고 가는 우리의 신산 ~♬

그때 함께 입모아 부르던 친구들 중에는
벌써 하늘에 별이 된 친구들도 있어서
가슴이 메어져 오기도 하네요.

노트 수십 쪽을 쓰고도 남을
많은 추억들은 내 친구들 추억과 동일함에
많은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원초적 추억의 화수분이고
내 인격을 형성해 주었던
유년시절의 추억 되새김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내 가슴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따듯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잊지 못할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신산초등학교가
벌써 100주년이 된다 하니
너무나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의 모습을 볼 때면
자긍심도 생기고 저절로 가슴이 쫙 펴지고
어깨가 으쓱으쓱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신산이 되길 바라면서
많은 후배들에게도 꿈과 희망의 학교
자랑스럽게 빛나는 신산이 되길
진심의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영원하라 신산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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